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2:15-21(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17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18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19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 또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3. 메시지 

- 바울은 본문에서 일곱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인지 서로 나누어 주

세요. (15, 16(두개), 17, 18, 20, 21절) 

® 

- 최근에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했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기쁨이나 슬픔에 함

께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이 벗

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악으로 갚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 

- 지금 내 삶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요?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16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16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7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

절),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20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당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어려운 부분

을 위해 당신이 결단하고 실천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2:15-21 (이웃 사랑)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악을 

능력과 사랑으로 이기심으로써 입증되었듯, 우리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의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며, 공감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섬길 것을 권고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말로 

대응하며, 의도적인 해에 굴복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교만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며, 자기를 

내어주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하거나 상실의 위험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데 만족하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최선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행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겸손으로 인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주의로 

메말라 가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부터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악에 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을 악으로 이겨내고 있는 가 

묵상해 봅니다! 

 

6. 기도 


